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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장기 기증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장기 및 조직 기증 등록을 하는 뉴욕주 주민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성인 중에서 18%만이 장기 기증 등록을 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 43%에 비교하면 훨씬 
적은 수준이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로렌법(Lauren's Law)”이라고 하는 이 
법안은 장기 및 조직 기증을 위한 장기 기증 등록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 DMV) 신청서에 새로운 언어가 추가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장기 및 조직 기증을 기다리는 수 많은 뉴욕 주민을 위해 뉴욕주는 생명을 구하는 
이 중요한 프로그램에 더 많은 주민이 등록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DMV 
신청서에 추가함으로써 더 많은 뉴욕 주민들이 장기와 조직을 기꺼이 기증하는 기부자로 
서명하기를 바랍니다. 이 법안 제정에 기여해주신 Carlucci 상원의원과 Ortiz 의원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으며 이 중요한 사안을 위해 힘써준 Lauren Shields양에게 감사 드립니다.” 
 
전국에서 약 113,000명(9,700명이 뉴욕 주민)이 장기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장기 기증을 기다리다가 결국 사망하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매일 1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조직을 기증할 경우 5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등록에 참여하고 뉴욕주의 잠정적 장기 및 조직 기증자 수가 늘어나게 하기 위해 
이 새 법안은 “다음 섹션을 작성해야 합니다. 장기 기증 등록(Donate Life Registry)에 귀하의 이름을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또는 '이 질문 건너뛰기'에 해당하는 상자를 체크하십시오”라는 어구를 
DMV의 운전면허증 및 기타 신분증 신청서에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은 2009년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Rockland 카운티의 Stony Point에 사는 12세 소녀 
Lauren Shields의 이야기를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Lauren Shields양은 “이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에게 감사 드리고 싶어요. 이 법이 뉴욕의 
수 많은 생명을 구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 이야기로 앞으로도 사람들이 장기 기증에 동의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Korean 

 
David Carlucci 상원의원은 “로렌법(Lauren's Law)은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10,000명의 사람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뉴욕주는 장기 기증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람이 
가장 적은 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법안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장기 기증자 수와 생명을 구하는 
사례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로렌법(Lauren's Law)에 서명하시어 오늘을 특별한 날로 
만들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Felix W. Ortiz 의원은 “이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뉴욕주는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 절차도 
간편하게 함으로써 장기 기증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베푼 아량이 고통을 
받고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과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중요한 사안의 희망이 되고 있는 주지사, Carlucci 상원의원, James Conte 의원 및 
동료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ave Lives Now New York의 최고 책임자 Ted Lawson씨는 “Save Lives Now New York은 Cuomo 
주지사가 오늘 로렌법(Lauren's Law)에 서명한 것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는 뉴욕주 
장기 기증 정책의 변화에 큰 이정표가 되어 더 많은 장기 이식 수술로 수 많은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Save Lives Now New York 책임자들은 이사회의 지원을 받아 이러한 
과정에 참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현재 장기 기증자 등록 수가 가장 적은 주이며, 장기 이식 
대기자 명단이 두 번째로 큰 주라는 오명을 벗고 장기 기증 및 이식 부문에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추가적인 정책 변경을 위해 Cuomo 주지사 및 뉴욕주 입법기관과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렌법(Lauren's Law)의 시행으로 큰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1년 이내에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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